
발 간 등 록 번 호

11-1741050-000032-14    발행처 :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발행인 : 이소연     발행일 : 2020. 10. 23.

기록관리 
이슈페이퍼 vol.24

2020

특수지의 특성과 기록보존



특수지의 특성과 기록보존

허인영 전문임기제 (sooe602@korea.kr)

기록보존서비스부 복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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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약 500만 철의 문서와 도면 등의 종이기록물에는 감열지, 디아조복사지, 크로스지 

등의 특수지가 포함되어 있다. 특수지는 특정한 용도를 위해 제작된 종이인 만큼 용도에 따라 제작방법 및 

재료, 기록방법 등이 다양하며, 제작방법 및 재료가 다양한 만큼 각 재질별 특성 또한 서로 상이하다. 

소장 특수지를 확인한 결과 휘발·탈색, 산성 전이 등의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재질적 특성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지 별 보존 특성 및 훼손 유형에 따라 각각의 상태에 맞는 보존ㆍ복원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대부분의 특수지는 빛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기록되기 때문에 광원에 매우 민감하여 빛에 의한 

노출이 장시간 계속되면 기록 손실이 우려된다. 감열지, 디아조복사지, 청사진 등은 산성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알칼리 물질과의 접촉에 취약하며 산성 물질을 전이시키기도 한다. 반면 크로스지는 산성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이처럼 서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기록물들은 서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간지나 폴더를 활용하여 재질별로 따로 보관 하는 등 편철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알칼리에 취약한 기록물들은 따로 선별하여 탈산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종이의 훼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에 기록된 기록의 보존 또한 중요하다. 휘발·탈색 우려가 있는 특수지는 기록이 휘발·탈색

되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존용지에 복사하거나 디지털화하여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National Archiv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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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국가기록원에는 종이·시청각·행정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이 ‘19년 말 기준 

약 11,380만 철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 약 500만 철이 문서와 도면으로 분류된 종이

기록물이다. 기록원에 소장된 종이기록물은 18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생산·제작된 

것들로 오랜 시간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었다. 바탕 재질로는 백상지, 중질지, 갱지뿐만 

아니라 디아조복사지, 감열지, 크로스지 등의 특수지가 사용되었다. 기록방식 또한 연필, 

볼펜, 색연필 등을 사용한 필사뿐만 아니라 인쇄·복사·타자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새로운 종이 제작 방식과 재료, 기록 방법들이 유입되고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기록의 매체의 생산방식과 재료 등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기록원에서는 중요 소장 기록물의 재질적 특성에 따른 장기적인 보존·복원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바탕 재질과 기록매체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를 통해 디아조

복사지, 감열지, 크로스지 등의 특수지에서 휘발·탈색, 산성 전이 등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지 기록물의 훼손 유형별 사례와 

특수지의 보존 특성에 따른 취급 방법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한다.

Ⅱ. 특수지란 무엇인가?

  1. 특수지의 정의

특수지의 사전적 정의는 특정한 용도만을 위해 사용하는 종이로 각각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성질을 부여한 종이이다.１) 즉, 종이를 제작할 때부터 일반적인 성질 외에 

특별히 요구되는 성능을 부여하여 사용할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제작되어진 종이인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영수증용지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OMR카드, 각종 

고지서 용지들이 이러한 특수지에 속한다. 

특수지는 필사뿐만 아니라 감광, 감열, 감압, 전사 등의 인쇄·복사방법에 따라 

기록의 방법이 다양하다. 각각의 기록 방법에 따라 종이의 인쇄적성 및 표면의 특성 등 

요구되는 적절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종이 표면을 가공한다.

１) �한국펄프·종이공학회, 『펄프·제지 기술 사전』, 아카데미서적, 2001, p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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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원 소장 특수지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종이기록물에는 다양한 종류의 특수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각종 감사 자료 혹은 건설 관련 문서, 외교 관련 문서의 송·수신 등 각종 증빙에 

필요한 문서 및 도면 등과 같은 건축 관련 기록물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록물에서 

확인된 특수지는 크게 인쇄ㆍ복사를 위해 제작되어진 디아조복사지, 감열지, 감압지, 

카본지 등의 기록용지와 크로스지, 청사진, 트레싱지 등 도면을 그리고 복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어진 도면용지로 분류 할 수 있다.

디아조복사지, 감열지, 감압지 등의 기록용 특수지의 사용은 1960~1980년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복사·인쇄방법이 개발되고 

사용되며 제작비용, 실용성 등에 따라 그 기술이 점차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습식복사에서 건식복사로, 광학적 복사방식에서 전자적 복사방식으로, 대형복사기

에서 탁상용 복사기로 점차 변화하면서 종이 또한 각 기기별로 사용되는 특수지가 

아닌 공통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일반용지로 대체되면서 특수지의 사용이 점차 줄어 든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용지인 크로스지는 현재는 도면용으로 제작·사용되지 않는 특수지이며 기록원에 

소장된 크로스지도 일제강점기 총독부 건축도면들로 한정되어 있다. 청사진과 트레싱지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특수지로 청사진의 인화방법이나 트레싱지의 기록방법, 제작하는 

재료 등이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기록물을 통해 도면용지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기록원에 확인된 특수지 중 인쇄·복사를 위하여 제작되어진 감열지, 

디아조복사지, 습식복사지 등 기록용지와 도면용지인 크로스지, 청사진, 트레싱지에 

대한 제작방법 및 보존 특성, 취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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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지 제작방법 및 보존 특성２)

1. 감열지

감열지는 감열복사법을 위해 제작된 용지로 원지 

표면에 무색의 Lueco 염료와 페놀류 유기산 발색제

(현색제)가 바인더와 함께 처리된 종이이다. 원화를 

빛에 반사시킨 종이에 열선인 적외선(Infrared)을 

가하면 열과 접촉한 염료와 발색제가 반응하여 산화

하면서 색을 띄어 기록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2>. 

팩스용지나 영수증용지 등이 감열지에 해당한다. 

<그림 1>은 기록원에 소장된 1970년대 감열지 기록물로 

이미 휘발·탈색이 진행되어 기록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 �위 기록물은 1974년 건설교통부에서 생산한 국가간 협정에 관한 기록물이다. 감열지는 팩스

용지로 주로 사용되었던 종이로 외교 관계 문서나 각종 자료의 송·수신이 이 필요한 문서에 많이 

사용되었다. 

<그림 2> 감열복사법 모식도

감열지는 Lueco 염료와 페놀류 유기산 발색제가 열에 의해 반응하여 기록이 발현

되는 종이이기 때문에 알칼리 수용액과 접촉하면 무색으로 환원되어 휘발·탈색이 

일어난다. 제작 시부터 종이의 산성화가 시작되고 근접 기록물에 산성 물질을 전이

하여 변색을 유발시킨다. 또한 페놀류 유기산 발색제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고 

이미지의 안정성이 높지 않으며 산성의 물질과 접촉 시 표면이 <그림 1>의 하단

２) �허인영, 「특수지 기록물의 과학적 분석 및 보존성 진단연구」, 『2019년 국가기록관리·활용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자체연구 결과보고서』, 2020, pp98~100. 재질별 제작 방법 및 보존 특성 연구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그림 1> 기록원 소장 

           1970년대 감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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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듯 흑변 될 수 있다. 감열지는 열과 빛에 취약하며 장시간 노출 시 쉽게 휘발·

탈색되기 때문에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온·습도 변화는 기록의 휘발·

탈색을 가속화 시키며 기록의 멸실 우려가 있다.

2. 디아조복사지

디아조복사지는 디아조복

사법을 위해 제작된 용지이다. 

낮은 산성도(pH)를 가진 원지에 

페놀류 유기산 발색제가 혼합된 

디아조 화합물과 바인더를 

표면에 처리하여 제작된다.

원화와 함께 투과노광하면 

원화의 화상부분은 빛이 투과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잠상 

되고 빛이 투과한 부분은 

자외선의 작용으로 디아조 화합물이 분해되어 이를 알칼리 용액으로 현상하면 잠상이 

선명한 기록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4>. 1950년대 탁상형 디아조 복사기가 도입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그림 5３)>.

✽ �위 기록물은 1969년 감사원에서 생산한 감사결과처리 관련 문서와 1971년 건설교통부에서 

생산한 시설설치허가와 관련된 문서이다. 디아조복사지는 각종 감사자료 혹은 건설허가와 관련된 

문서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 및 복사본 제작에 사용되었다.

<그림 3>은 기록원에 소장된 1960년대 디아조복사지로 같은 방식의 특수지라도 

사용한 재료에 따라 다른 발색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디아조 복사법 모식도                  <그림 5> 탁상형 디아조 복사기 구조도

３) �www.ricoh.com/about/company/history

<그림 3> 기록원 소장 1960년대 디아조복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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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근접기록의 변색유발                             <그림 7> 변색된 감광지

디아조복사지는 낮은 산성도(pH)를 가진 원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종이의 산성화 

위험이 높으며 근접 기록물에 산성 물질을 전이시켜 변색을 유발한다<그림 6>. 광에 

의해 퇴색이 유발되며 알칼리 물질과 결합하면 디아조 화합물이 재반응하여 변·퇴색의 

가능성이 있다<그림 7>. 또한 종이의 접힌 면 부분이 노랗게 변색되고 종이의 건조화 

경향이 나타난다.

3. 습식복사지

             <그림 8> 기록원 소장                 <그림 9> 기록원 소장 1960년대 은염복사지**

           1970년대 정전식복사지*

습식복사지는 현상 시 현상액을 사용하여 현상한 종이로 건식복사지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기록원에 있는 습식복사지의 경우 정전(전자)복사방법과 은염

복사방법을 위해 제작한 종이들로 조사되었다.

✽ �위 기록물은 1975년 건설교통부에서 생산한 건설허가관련 문서로 1960년대 후반 전자복사가 

상용화되면서부터 80년대까지 각종 증빙서류 제출 및 복사본 제작에 사용되었다.  

✽�✽�위 기록물은 1963년 감사원에서 생산한 감사 관련 문서이다. 은염복사법은 디아조복사지와 

더불어 60년대까지 각종 증빙서류 제출 및 복사본 제작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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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정전(전자)복사를 위해 제작된 정전식복사지이다. 산화아연이나 황산

카드뮴 같은 감광제를 바인더와 함께 표면에 도포하여 제작된다. 광전도성 물질을 

대전시켜 빛을 가한 후 토너를 통과시켜 현상액으로 현상한다<그림 10>. 현상액을 

대신하여 열과 압력을 가해 토너를 안착시키면 건식복사로 현재의 일반용지 복사방식

(PPC)과 같은 방법이다.

<그림 10> 정전복사법 모식도

정전(전자)복사지에 광전도성 감광제로 사용된 산화아연은 묽은 산과 알칼리에 녹는 

양쪽성 물질로 산과 알칼리에 모두 취약하다. 수분과 접촉 시 표면이 녹아 근접 기록물과 

접합 될 수 있으며,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퇴색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11>과 같이 

바탕과 기록의 대비가 낮아진다. 또한 표면 처리물질에서 <그림 12>와 같이 크랙이 발생

하고 바스러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림 11> 기록의 대비 저하               <그림 12> 표면 크랙

<그림 9>는 은염복사지로 은염복사법을 위해 제작된 용지이다. 표면에 할로겐화은과 

유제의 혼합액을 도포한 네거티브종이를 원화와 함께 반사시켜 현상하는 동시에, 

콜로이은과 유제를 혼합한 혼합액을 도포한 포지티브종이를 알칼리 용액에 침지하여 

미감광 할로겐화은과 콜로이드은이 반응하면서 포지티브 종이에 원화가 전사되는 

방식의 복사방법이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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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은염복사법 모식도 

광원에 노출되면 <그림 9>에서 보이는 것처럼 색이 퇴색되며 흐려지고 대조가 

낮아져 가독성이 떨어지게 된다. 은색이나 갈색으로 변·퇴색 되고 물로 인한 얼룩이나 

지문 등이 종이 표면에 나타날 수 있다. 

4. 크로스지

<그림 14>는 일제강점기 건축도면을 

그리기위해 사용 된 크로스지이다. 크로스

지는 직조된 면, 마, 견 등의 직물에 전분, 

카오린 등의 물질과 오일, 왁스, 접착제 

등의 고착제를 표면에 사이징하여 만든 

용지이다<그림 15>. 도면의 원본을 그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초기에는 전용잉크를 

사용하였지만 후기에는 연필 등의 다양한 

필기 매체를 사용하였다.

✽ �위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크로스지로 제작된 총독부 건축도면으로 도면의 원본을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림 15> 크로스지 제작 모식도 

 <그림 14> 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크로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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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크로스지 표면의 갈색 반점                 <그림 17> 바스러진 크로스지

크로스지는 표면 사이징제와 고착제로 사용된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여 그에 따른 

훼손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표면 사이징제는 <그림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물에 

녹아 얼룩을 만든다. 또한 산성 물질에 민감하여 산성 물질과 접촉 시 흰색 또는 갈색의 

반점이 나타난다<그림 16>. 유기질인 지지체와 사이징제의 영향으로 곰팡이 등에 취약

하며, 건조화 경향이 있어 바스러짐이 발생하기도 한다<그림 17>. 

5. 청사진

    <그림 18> 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청사진 1*    <그림 19> 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청사진 2*

✽ �위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청사진으로 제작된 총독부 건축도면으로 시기에 따라 파란색의 시아노계 

청사진과 보라색의 디아조계 청사진으로 구별 할 수 있다. 청사진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건설 분야의 도면 복사본 제작용으로 활발히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사용되기는 하나 그 수요가 

많지는 않다.  

기록원에 소장된 청사진의 제작방법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8>은 시아노계 

청사진으로 구연산 제2철 암모늄과 적혈염인 페리시안화칼륨을 표면에 처리하여 만든 

청사진 용지이다. 디아조계 청사진은 <그림 19>와 같이 보라색계열로 디아조 유기화합물과 

페놀류 유기산 발색제로 표면을 처리하여 만들어진다. 원화와 함께 투과노광하여 기록을 

발현시키게 되는데 시아노계 청사진은 빛이 투과하지 못한 부분에서 흰색으로 기록이 발현

되고, 디아조계 경우 빛이 투과하지 못한 부분에 보라색으로 기록이 발현 된다<그림 20>. 

현상은 습식과 건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습식은 투과 노광한 청사진을 물로 현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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묽은 산으로 씻어서 다시 빛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건식은 대량생산 시대로 넘어

오면서 사용한 방법으로 투과 노광한 청사진을 암모니아 가스에 노출시켜 현상하는 방법이다.

<그림 20> 청사진 제작 모식도 

빛에 의한 변·퇴색이 청사진의 가장 

주된 훼손 요인으로 <그림 21>에서처럼 

빛에 노출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색변화가 뚜렷하다.  

산성 물질로 현상·제작되기 때문에 

알칼리 물질에 의한 훼손의 심화 가능성이 

있고 물에 의해 색이 번지거나 흐려질 수 

있다. 시아노계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0~4 ℃에 습도 30~40%인 

환경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디아조계의 경우 온도 2~18 ℃, 습도 35~50%에서 보관

하여야 한다. 또한 디아조계 청사진은 시아노계 청사진 보다 산성화 경향이 뚜렷하며 

인접 기록물에 산성 물질을 전이시키기도 한다. 

6. 트레싱지

트레싱지는 <그림 22>에서 보이듯  펄프를 

매우 고운 형태로 고해하여 얇고 투명하게 

만든 종이이다. 종이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기름이나 수지로 표면을 처리하거나 

종이를 세게 두들겨 가공하여 만든다. 

크로스지 사용 이전에 청사진을 제작하기 

위해 백상지 등의 원본도면을 옮겨 그리는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림 21> 훼손된 청사진

 <그림 22> 기록원 소장 일제강점기 트레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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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록물은 일제강점기 트레싱지로 제작된 총독부 건축도면으로 원본도면을 옮겨 청사진을 제작

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 트레싱지는 현재에도 건설 도면을 출력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트레싱지는 섬유가 매우 작게 고해되어 길이가 짧아진 섬유를 사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섬유 강도가 약하여 찢어지기 쉽다. 수분에 의한 수축·팽창이 활발하여 종이의 

외형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오일이나 수지가 사용된 경우 이 

물질들이 산화하면서 <그림 23>, <그림 24>처럼 경화되어 유연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 바스러져 펼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한다.

      <그림 23> 경화되어 펼치기 힘든 트레싱지              <그림 24> 바스러진 트레싱지

Ⅳ. 특수지 특성에 따른 취급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지는 종이마다 제작 방법 및 훼손의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에 맞게 취급하고 보존해야 한다. 

대부분의 특수지는 열과 빛을 직·간접적인 입력매체로 사용하여 기록되기 때문에 열과 

빛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특수지가 열과 빛에 노출되면 종이의 변·퇴색 및 기록의 

휘발·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 할 수 있는 중성박스나 폴더 등의 보존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기록물을 보관하는 공간은 자외선 필터를 코

팅한 특수 전구를 사용하여 빛에 의한 훼손을 방지하여 한다. 

특수지는 수분에도 매우 취약하다. 수분에 의해 종이의 변형이 일어나거나 표면 가공 

물질이 녹고 이로 인해 앞·뒤 기록물과 접합되거나 기록이 멸실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의 영향을 최소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복원 처리 시에는 수분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하며 기록물이 젖었을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낱장으로 분리한

후 물기를 제거하여 앞·뒤 기록물이 서로 붙지 않게 하여야한다. 보관 시에는 습도가 

조절되는 서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실리카겔 등의 조습제를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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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열지, 디아조복사지, 청사진은 산성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알칼리 물질과의 

접촉에 취약하다. 반면 크로스지는 산성 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산성 물질과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정전복사지의 경우 표면 코팅 시 사용하는 산화아연이 산과 알칼리 

모두 반응 하는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과 알칼리에 모두 취약하여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크로스지는 산성 물질로 제작된 감열지, 디아조복사지, 청사진과는 

접촉을 피해주어야 하며 정전복사지의 경우 산과 알칼리에 모두 약하기 때문에 다른 특수지

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나의 기록물을 종이에 따라 분리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 및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면 일차적으로 서로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편철된 기록물 사이사이에 중성지를 간지로 삽입한다거나, 

도면의 경우 보존용 필름으로 제작한 폴더를 만들어 재질별로 따로 보관하는 등의 편철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열지, 디아조복사지, 청사진, 정전복사지 등은 알칼리에 취약한 기록물로 알칼리에 

노출시 기록물의 훼손 우려가 있다. 산성화된 기록물을 알칼리화 시키기 위해 탈산

처리를 하게 되는데 탈산 처리 약제에 사용되는 주요성분인 산화마그네슘은 알칼리성 

물질로 종이에 침투하여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고 알칼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알칼리에 

취약한 감열지, 디아조복사지, 청사진, 정전복사지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물을 탈산 할 때는 특수지를 제외한 후 선별 탈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별 탈산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알칼리 물질과 접촉 하지 않게 표면에 

남은 탈산약품을 깨끗이 털어낸 후 중성지를 사용하여 간지를 삽입하는 등 더 이상의 

접촉을 차단하여야 한다.

종이의 훼손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에 기록된 기록의 보존 또한 중요하다. 

특수지는 휘발·탈색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기록의 멸실이 우려된다. 특히 감열지의 

경우 온·습도, 빛 등 여러 환경요인에 의해 그 보존성이 취약해지며 감열지의 최장 보존 

기간이 5년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록의 멸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질별 특성에 

따른 보존 기준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휘발·탈색 우려가 있는 특수지의 기록이 

멸실되더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보존용지에 복사해 놓거나 디지털화하여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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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과제

특수지는 사용하는 목적과 기록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재료들로 제작되었고,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종이에 요구되는 특성 또한 다양해졌다. 하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인쇄·복사 방식에 사용된 종이이기 때문에 제작 방법이나 사용

재료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영구한 목적을 위해 제작 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성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태이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특수지의 보존성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지 별 재질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록물의 수명 제고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방안을 

수립하고 기록물에 시범 적용해 보고 특수지에 대한 보존정책방향의 수립과 보존·복원 

실무에 활용하고자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과 기록물 취급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공유할 예정이다. 

특수지 기록물의 보존 특성과 관련된 자세한 연구결과는 국가기록원 누리집 기록관리업무 

분야의 연구·개발 콘텐츠 중 R&D연구보고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www.archives.go.kr/next/data/researchReport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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